
매주 봉은사에서 진행 중인 강주스님 초청 일요
법회가 6월 19일 네 번째 시간을 맞았다. 이번 법회
에는 화엄승가대학원 학장 해강 스님이 법석에 올
라‘화엄’을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이날 화엄 사
상의 법계 연기와 본래부처론의 가치관에 대해 설
명했다. 해강 스님은“법계의 연기는‘세계는 한 송
이의 꽃’처럼 하나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관
계”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처와 중생의 차이점을 설
명하며, ‘삼업(三業)’을 잘 지어 부처다운 삶을 살
라고 말했다. 정리=이은정기자

법계 연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북방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한·중·일 한국불교
역사 속에서 화엄이 차지하는 위상을 한 마디로 표
현한 말이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꽃이다’라는 말
입니다. 통일신라 의상 대사께서 화엄교학을 이 땅
에 처음 문을 연 이후 화엄은 한국불교의 중심역할
을 해왔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본

다면 연기입니다. 이는 존재의 실상을 말합니다. 존
재 실상 연기의 무지에서 생겨나는 허상의 현상세계
를 불교는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는 크게 두
개의 세계화를 보여줍니다. 존재 실상의 연기로서
지향해야 될 세계와 존재 실상의 무지에서 생겨나는
허상세계의 고통세계를 말합니다. 존재의 실상 연기
의 세계와, 고통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불
교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이 세계관에서 어떻게 살
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불교의 궁극적 이상적 가치관은 열반입니다. 고

통의 해탈을 말합니다. 그런 궁극적인 가치관을 실
현하는 것인 바로 수행입니다. 
화엄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낱낱의 존재들

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늘·땅·산·강·공기를 떠나

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 불교는‘그런 것
은 없다’고 잘라서 말합니다.
수많은 존재들은 서로서로에 의지해서 그 관계를

뿌리로 삼아, 각각 개개인의 존재가 이뤄진다고 합
니다. 때문에 나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은 유정이든 무정이든, 사람이던, 사람이 아니던, 나
무, 풀, 짐승이든 간에 나를 성립시키고 유지시키는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나아닌 모든 존재들은
나를 성립시키고 변화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달
리 말해 나를 낳은 어머니요, 나를 기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고, 이유이고, 결과가 됩니다. 때문에 나와 너,
이것과 저것은 둘이지만 하나요, 하나지만 둘이 아
닌 불이의 존재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이 존재
의 실상이라고 설했습니다.
한 선사는 이를 일컬어‘세계일화’라고 말했습니

다. 세상은 한 송이 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세상의
존재는 한 송이 꽃이면서, 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너와 내가 한 송이 꽃이면서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
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라는 것입
니다. 
이 관계를 세상에서는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수 조용필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말
이 있습니다. “당신의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
는 당신이 있을 때 우리 서로 행복했노라.”사랑은

‘내 눈 속에 그대, 그대 눈 속에 나’인 것처럼, 사랑
은 둘이면서도 하나요, 하나이면서도 둘인 관계입
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마주보게 되면,

나는 그대를 바라보는데 그대 속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요, 그대는 나를 바라보지만 내 속에 있는 그대
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닮아갑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나는 그대
가 되고 그대는 내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고, 누가 그대입니까. 나와 그대를

분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랑의
완성을 흔히, 둘이 하나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본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사랑의 궁극입니다. 완
전한 사랑의 이상향으로 묘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
부는‘일심동체’라고 말합니다. 법계 연기의 존재 실
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

라, 나와 모든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법계의 눈
으로,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꽃을 보면
꽃은 나고 나는 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스
님은“보는 자가 꽃이면, 보이는 것이 더 꽃이다”라
고했습니다. 이보다더유명한말이바로“부처눈에
는부처만보인다”라는말입니다.
오늘은 지장재일입니다. 지장보살은 어디에 계십

니까. 지장보살은 지옥문 앞에서 울고 있다고 합니
다. 그렇다면 지장보살이 지옥문 앞에서 왜 울고 계
십니까. 정답은〈유마경〉의 유마 거사가 한 말 중에
들어있습니다.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보살의
눈에 있어서 보살에게 중생은 사랑하는 님입니다. 부

처에게 님은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지장보살이 지옥
문 앞에서 우는 것은, 중생들이 불쌍해서 동정심에
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파서 우는 것입니다. 유
마와 지장보살의 사랑의 마음을 불교에서는 동체대
비심이라고얘기합니다.
동체대비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돌 하나도 소중
한 가치를 가집니다. 법계의 연기로 세상을 보는 자
에게는 나 아닌 세상 모든 존재들이 내 가슴속에, 심
장 속에 알알이 박혀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한 중생의 고통이, 산·강이 파헤쳐치는 고통이 고
스란히 밀려오는 것입니다. 밀려와야 합니다.

본래 부처니, 부처로 살아라

법계의 연기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속에서 어떻
게 살아가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요. 〈화엄경〉
에서 제시하는 가치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대
표적으로 심불급중생시무차별(心佛衆生是三無差
別)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경전들이 부처가 되는
방법론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반해, 〈화엄경〉은 부
처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처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이미 부처이기 때
문에, 단지 부처답게만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부처
와 중생으로 나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마
음 쓰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니다. 마음 쓰는 게 달
라, 말쓰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결국
사는 게 다릅니다. 겉보기엔 모두 똑같지만 부처와
중생의 삶은 천양지차(天壤之差)입니다. 
중생은 탐진치에 매여 살고, 부처는 탐진치를 떠

나서 삽니다.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
삶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부

처는 부처처럼 마음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중생은 중생처럼 마음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
니다. 〈화엄경〉에서는“그대는 본래 부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부처처럼 마음 쓰고, 말하고 행동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처럼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행복합니까? 삶이 행복하다고 말

하시는 분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부처처럼 사시
는 분과, 불교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왜냐면 부처님
세상은 모든 고통이라고 하셧습니다. 불교는 알면
알수록 괴롭고 힘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
통의 근원은 바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행동 잘
못해서, 마음 잘못써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왜냐면
무지·무명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립이 생겨나고 거
기에서 모든 고통은 꽃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고통은 모두 삶 속에

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말, 마음, 행동 이 삼업을 잘
못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행복도 그 삼업을 잘 쓰

면서 비롯됩니다. 결국 삶에서 생겨난 문제는 삶속
에서 고치고 없애는 것입니다. 삶을 떠나서는 고통
을 없앨 수 없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큰 수행자인지 모를 때,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삼업을 보면 됩니다.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마음 쓰는지만 보면 진정
한 수행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불
교를 배우고 공부했는데, 그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
여러분의 삼업이 조금씩 향기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것은 곧 수행을 잘못하고, 불교를 잘 못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은 한만큼 드러나게 돼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화엄경〉에서는 세상이
중생의 원력과 불보살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 세
상은 나의 업력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삼업이 맑으
면 세상을 맑고, 내가 세상에서 삼업이 탁하면 탁한
세상이 됩니다. 본래 부처인 내가, 충만한 삶을 살면
나의 삶은 그러한 나와 네가 우리의 세상이 불국정
토가 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고자 하는가. 그대가 부처니 부처답
게 살라.”순간순간 내가 부처답게 말하고, 마음 쓰
고, 행동하는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수행은 따로 있
지 않습니다. 바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수행입
니다. 우리가 단 1초라고 그 순간 부처의 마음으로
살면, 그 1초는 부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삶을 부처님 삼업으로 채워간다면 부처로서 부처답
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곧〈화엄경〉에서 말하
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추구해야할 진정한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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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싶은가?
그렇다면부처답게살라

봉은사 초청 법회, 화엄승가대학원 학장 해강 스님

‘세계일화’는 사랑의 관계

동체대비로 세상 바라봐야

부처처럼 쓰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것이 부처처럼

사는 길이다


